
돌연사까지 갈 수 있는 ‘코골이’ 근본적인 해결책 있
을까?
기사입력 2012-04-04 09:37 
최종수정 2012-06-22 18:55

[박영준 기자] 30대 직장인 최철한(가명, 회사원) 씨는 부인과 각방을 사용한다. 그렇다고 최 씨가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으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같이 보고는 쓸쓸하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철한 씨. 30대의 젊은 부부인 이들이 각방을 사용하는 이유는 철한 씨의 심각한

코골이 증상 때문이다. 


결혼 초기에 철한 씨의 코골이는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 그냥 듣고도 편하게 잠들 수 있는 수준이었

다. 피곤하면 누구나 약간씩은 코를 골게 되는데 딱 그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철한 씨

의 코골이 증세는 날로 심해져 갔고 특히 운동을 격렬하게 한 날이나 술을 마신 날은 코를 골면서

호흡이 정지하는 무호흡증세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날마다 잠을 잘 수가 없어 회사에 가서도 졸기

만 한다”는 부인의 하소연을 듣고 난 철한 씨는 결국 합의하에 각방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철한 씨와 같이 심한 코골이 때문에 부부가 각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

로 많다고 한다. 코골이란 수면 중에 호흡기류가 다양한 원인으로 좁아진 기도를 지나게 되면서 발

생하는 호흡 장애를 말한다.


코골이 환자들의 경우 식도역류, 발한, 몽유병, 야간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낮에는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며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호흡이 가쁘고

땀을 많이 흘리며 운동을 하기 힘들게 된다.  


코골이 증세가 계속되면 체내의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철한 씨의 경우처럼 심하면 숨을 못 쉬는

무호흡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코를 골다가 숨이 잠시 멈춰지는 ‘수면 무호흡증’은 숙면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연사, 뇌출혈, 고혈압, 만성피로,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

다.


뿐만 아니라 코골이가 성욕도 감퇴시키며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면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를 호소하는 코골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코골이 환자들은 고혈압발생 빈도가 정상

인 보다 높아서 그대로 방치해 두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코골이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금주와 금연을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며  옆으로 잠을 자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 구강 내에 코골

이 장치를 통해 산소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골이 장치는 기도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코골이 소음을 제거하고 동시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합니다”라고 말한다.


김 원장은 또 “코골이는 수술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위를 찾아낸 다

음 비강수술이나 인두부 수술, 설부 축소수술, 두경부 골격수술 등을 통해 코골이를 치료할 수 있습

니다. 코골이로 걱정이 되는 분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 좋습니다”라고 조언을 건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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